Purpose: Vitamin D levels are known to be associated with development of allergic diseases. However, existing data are controversia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vitamin D levels are associated with food sensitization (FS) in young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D). Methods: We performed a medical record review of all patients under 2 years presenting to pediatric allergic clinic in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for atopic dermatitis between March 1, 2012 and February 28, 2013.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levels and six specific immunoglobulin E (IgE) to common food allergens were measured in 132 young children with AD. We defined vitamin D insufficiency was 25(OH)D < 30 ng/mL, and FS as specific IgE ≥ 0.35 IU/mL to any of six common food allergens. Associations between serum 25(OH)D levels and FS were examined by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djusting for potential risk and confounding factors. Results: The mean age was 10.1 months. Among the 132 children with AD, 65.9% had FS. In this group,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25(OH)D levels and serum eosinophil percentage (correlation coefficient [r]= -0.335, P< 0.01), but not correlated with serum total IgE levels. Children with vitamin D insufficiency were more likely to have FS (adjusted odds ratio, 17.1; 95% confidence interval, 1.36 to 215; P= 0.028) than those with adequate vitamin D levels. Conclusion: Vitamin D insufficiency is associated with FS in young children with A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firm these findings.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3;1:211-215)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되지 만, 최근 적도에서 먼 나라일수록 식품알레르기 관련 증상으로 병 원에 방문하는 빈도 및 에피네프린 자기주사를 처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와 함께 비타민 D 결핍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3) 또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계절 인 가을이나 겨울에 출생한 아이일수록 식품 관련 알레르기 반응 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하는데, 4) 이것은 자외선량이 상 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계 절일수록 식품알레르기 관련 증상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Allergy Asthma Respir Dis 1(3):211-215, September 2013 http://dx.Baek JU, et al. • Vitamin D insufficiency and food sensitization Allergy Asthma Respir Dis 212 http://dx.doi.org/10.4168/aard.2013.1.3.211 이와 함께, 미국에서 소아와 청소년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식 품항원에 대한 감작이 증가함을 보여준 바가 있고, 5) 양부모가 호주 에서 출생한 영아에서 비타민 D 부족이 있으면 땅콩이나 계란 알 레르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6) 식품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부족이 아토피피부염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비타 민 D 보충이 아토피피부염의 임상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보 고도 있다. 7-9) 비타민 D와 식품알레르기의 관련성은 면역학적 기전에서도 설 명되고 있는데, 비타민 D의 활성형인 1,25-dihydroxyvitamin D가 면역 관용에 필수적인 기전을 촉진하고, 10,11) 전구 알레르기 면역반 응(proallergic immune responses)을 억제하며, 10,12,13) 상피장벽 통 합성(epithelial barrier integrity)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서 14) 비타민 D 결핍이 식품알레르기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타민 D와 식품알레르기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 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2세 이하 소 아에서 혈액 내 비타민 D 농도와 식품항원에 대한 감작과의 연관 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시기 및 대상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클리닉에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한 2세 이 하의 모든 환아 중에서 비타민 D를 복용하지 않았고, 비타민 D 농 도와 계란 흰자, 우유, 콩, 밀, 땅콩, 메밀에 대한 항원 특이 Immunoglobulin E (IgE) 항체 농도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던 132명의 의무기록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환아들의 첫 번째 외래 방문 당시의 나이, 체중, 성별, 혈청 25(OH)D 농도, 계란 흰자, 우유, 콩, 밀, 땅콩, 메밀에 대한 항원 특이 IgE 항체 농도, 혈청 총 IgE 농도, 호산구 분율, 분만 방식, 모유수유 여부,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유무, 환아보다 나이 많은 형제 자매의 유무에 대하여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였다. Liaison analyzer (DiaSorin, Vercelli, Italia) 장비를 이용하여 화학발광 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t immunoassay)으로 25(OH)D 혈중 농도를 측정하였 고, 비타민 D 결핍, 부족 혈중 농도는 25(OH)D 농도를 기준으로 각 각 < 20 ng/mL, < 30 ng/mL로 정의하였다. 15) ImmunoCAP (Phadia AB, Uppsala, Sweden)로 계란 흰자, 우유, 콩, 밀, 땅콩, 메밀에 대한 항원 특이 IgE 항체 농도를 측정하였고, 식품항원 감작 여부는 항원 특이 IgE 항체의 농도가 0.35 IU/mL 이 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214 http://dx.doi.org/10.4168/aard.2013.1.3.211 와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타민 D 가 식품알레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학적 기전으로 는 면역관용과 상피표면 방어를 들 수 있다. 1,25-dihydroxyvitamin D는 수지상 세포가 면역관용을 유도하도록 분화시키고, 23) Thelper type 1 (Th1)과 T-helper type 2 (Th2)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데 쓰이는 interleukin-10을 분비하는 조절 T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10) T세포와 T세포 항원 수용체의 신호전 달을 활성화시키고, 24) 면역관용과 항염증 작용에 관여하는 사이토 카인들의 생성을 촉진하여 10,12) 면역관용에 영향을 준다. 또한 de-fensin과 cathelicidin 같은 항균 펩티드 생성을 촉진하여 상피표면 방어에 기여한다. 12,25,26) 비타민 D 부족이 있으면 식품항원에 대한 면역관용이 감소하고 상피장벽 방어가 약화되어 항원에 대한 노출 이 증가하므로 식품항원 감작이 증가하여 식품 알레르기를 증가시 킬 수 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구루병이나 신장질환 을 가진 환아에서 알레르기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 으므로 비타민 D 부족이 식품알레르기 유발의 충분 조건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27) 비타민 D 부족이 있는 사람 중에 특정 유전자형을 동반한 경우 식품항원 감작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 어 비타민 D 부족과 유전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식품항원 감작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8) 비타민 D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자외선B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프레비타민(previtamin) D3 또는 비타민 D3의 농도가 과다하게 증가하면 태양광선에 의해 바로 파괴되므로 태양광선에 과하게 노출되어도 혈중 비타민 D 농 도의 과잉이 유발되지는 않지만, 29) 우리가 경구로 섭취하는 비타민 D 보충은 비타민 D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 30) 이와 연관되어 비타 민 D 보충이 알레르기질환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보고 도 있다. 31) 임신 기간 동안 혈중 25(OH)D 농도가 30 ng/mL 이상인 산모에서 태어난 자녀가 10 ng/mL 이하였던 산모에서 태어난 자녀 보다 생후 9개월에 습진, 9세에 천식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32) 임 신 중 산모와 출생 당시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 식품알 레르기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33) 초기 아동기에 비타민 D를 과다 보 충해주면 아동기와 성인기에 흡입성 또는 식품항원 감작, 알레르기 비염 또는 천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은 이번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다. 34-36) 이번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복용 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대상군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우리가 보충제 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의 영향은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비타민 D의 부족과 과다에 따른 식품알레르기의 위 험성 증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하지
. Egg white was most common food allergen that showed food sensitization. 
